
구라보 - 편성포의 OEM 생산 강화 

구라보는 편성포(knitted fabric)사업으로서 주문자 브랜드의 제품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강화하고 있다. 구라보는 해외에 있는 관

계회사 중, 인도네시아의 “아크라베니타마”나 중국의 협력기업도 활용하면서 

차별화소재를 적절히 구성하면서 현재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OEM제품의 

판매를 2년 내에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크라베니타마”는 학교판매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의류를 연간 50만매 생

산하고 있는데, 이에 공급되는 소재는 인도네시아의 “구마텍스”가 생산하고 

있다. 이들 소재는 단순한 폴리에스터ㆍ면혼방이나 교편(交編)만이 아니고, 

“구마텍스”가 개발한 항필링소재(抗pilling素材)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소재를 더욱 많이 개발하여, 원사의 질을 중요시 한 제품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의 OEM은 2004년으로 3년째가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면중

공사(綿中空絲) “스핀에어(Spin air)” 등을 공급받아 편성하여, 염색가공 등은 

기술지도를 받아가며 폴로셔츠(polo shirts, 두세 개의 단추로 위만 열린 깃이 

있는 반소매의 스포츠용 셔츠)나 T-셔츠를 생산하고 있다. 2002년의 생산실적

은 2만 매에 불과하였지만, 조속히 연간 20∼30만매를 생산할 수 있게끔 발

전시킬 방침이다. ♣ 

 


